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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났고.”(니파이후서 19:6)

로즈는 까치발로 서서 창밖을 빼꼼히 
내다보았어요. 곧 있으면 초대한 사람들이 

도착할 거예요!
매년 성탄절이 되면 로즈와 가족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연극으로 꾸몄어요.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초대했지요. 올해는 이웃들과 
선교사들을 초대했어요! 이웃 부부의 아기가 아기 예수 
역할을 맡게 돼서 로즈는 무척 기대가 되었어요.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는 거의 다 끝났어요. 엄마는 오븐에서 

간식을 꺼내셨고, 로즈의 남동생은 어질러진 장난감을 
치웠어요. 언니 엘런은 연극 의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로즈는 
테이프로 큼지막한 노란색 별 장식을 벽에 붙였어요.
“로즈.” 엄마가 부엌에서 부르셨어요. “엘런이 의상 준비하는 

걸 도와주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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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도록 누구를 초대할 수 있을까요?

“네, 엄마!” 로즈는 담요를 한아름 들고 있는 언니를 도우러 
갔어요.
“여기 담요랑 수건, 그리고 옷장에서 빼 온 의상 몇 벌이 

있어.” 엘런이 말했어요. “이 바구니는 구유로 쓰면 되겠다.” 
엘런이 로즈에게 큰 바구니를 건넸어요. 로즈는 바구니 안에 
부드러운 담요를 깔아 아기가 누울 자리를 만들었어요.
“완벽해.” 로즈가 말했어요.
로즈의 남동생 잭은 머리 위로 회색 담요를 두르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나 당나귀 역할 해도 돼?”
로즈가 깔깔 웃었어요. “안 돼! 벌써 까먹은 거야? 너 동방박사 

하고 싶다고 했잖아.”
“아, 맞다!” 잭이 대답했어요. 잭은 장난감 왕관을 집어서 머리에 

썼어요.
그때,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초대한 사람들이 왔나 봐요!” 로즈가 말했어요. “제가 열어 

줄게요.”
곧 로즈네 집은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로즈는 

모두가 알맞은 의상을 챙겨 입도록 도와줬어요. 자매 선교사들은 
목자, 로즈의 남동생과 언니는 동방박사를 맡았어요. 귀여운 
이웃집 아기는 아기 예수가 되고, 아기의 부모님은 마리아와 조셉이 
되었지요.
로즈는 보드라운 흰색 모자를 썼어요. 로즈가 맡은 역할은 

양이었어요.
마침내 모두들 의상을 갖춰 입고 공연 준비를 마쳤어요. 로즈의 

와드에서 봉사하시는 부부 선교사인 얜시 장로님과 자매님은 
신약전서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펴셨어요. 
부부 선교사님들은 큰 소리로 성구를 낭독하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맞춰 연기를 선보였어요.
공연 마지막 순서는 다 같이 “고요한 밤”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로즈의 마음에 따스함과 행복이 밀려왔어요. 로즈는 그게 성신의 
느낌이라는 걸 알았어요. 꼭 예수님이 로즈의 마음 가까이에 계신 
것 같았어요.
노래가 끝나자, 엄마가 “사무엘과 새 별”이라는 동영상을 틀어 

주셨어요. 폐회 기도는 엘런이 했어요. 그다음엔 함께 맛있는 
간식을 먹었지요. 모두가 로즈의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 다들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니?” 얜시 자매님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노래 부르는 게 좋았어요.” 엘런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랑 노는 것도요.” 엘런은 자기 무릎 위에 앉은 아기를 
살살 흔들어 주었어요. 엘런은 노래가 끝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기랑 놀아 주고 있었어요.
“전 예수님한테 선물을 드리는 게 좋았어요.” 잭이 말했어요. 

잭은 아직도 장난감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로즈는 뭐가 좋았니?”
로즈는 두 팔을 활짝 벌렸어요. “전부 다요!” 로즈가 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로레인 스타크스
(실화에 근거함)


